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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네피도입니다. 미얀마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135개의 소수민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만큼 소수민족과의 갈등과 차별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탄압으로 인해 소수 민족이 사는 지역은 내·외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이며 더불어 빈곤 및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코로나19와 군부 쿠데타뿐만 아니라 2021년 소수 민족이 독립을 요구하며  

시작된 크고 작은 내전이 2023년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얀마 아동·청소년들이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비교적 높은 교육 수준을 보이던 미얀마는 군부의 대학 탄압  

정책까지 더해져 미얀마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가 군부 쿠데타 이전과 비교해 80% 이상 

줄어드는 등 미얀마의 아동·청소년들은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Teach for ASEAN은 미얀마의 아동·청소년들의 교육권 보장을 목표로 교육의 기회  

제공,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연합뉴스 <미얀마 대학 입시 지원자, 쿠데타 전보다 80% 급감>,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8116800009?input=1195m

지금 미얀마는

미얀마

네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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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 for ASEAN은 다양한 분야의 단체 및 개인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청년들에게 양질의 교육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Teach for ASEAN은 2015년부터 미얀마, 인도, 캄보디아 등 다양한 NGO와 커뮤니티 및 

고용 시장을 조사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교육과 일자리 기회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미얀마 양곤에서 Teach for ASEAN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Teach for ASEAN은 프로젝트 런웨이 프로그램과 직장 기술 프로그램을 통해 미얀마       

아동 및 청소년, 청년들에게 교육과 적절한 고용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교사 자원봉사자와 지역사회의 젊은 리더(Community Youth 

Leaders)에게는 장학금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3,500명 이상의 아시아의 소외된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꿈을 실현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청년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와 

양질의 고용 기회를 지원하는 Teach for ASEAN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시아 전역의 지역사회 조직과 

청년을 연결하다. 

Teach for ASEAN(T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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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 for ASEAN은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프로그램과 함께해주신 후원자님 덕분에  

더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Teach for ASEAN은 교육의 형평성과 양질의 고용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2개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Teach for ASEAN이 꿈꾸는 미래

Workplace Skills Programme(직장 기술 프로그램)은 

3개월간의 집중적인 직업 훈련 및 매칭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을 연결해줍니다. Teach for 

ASEAN은 주로 소외계층 청년들에게 직업 교육을 실시하여, 

숙련되고 전문적인 직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조직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평판이 좋은 직장에 고용되거나 파트너 

기관의 직업 훈련 과정에 다니고 있습니다. 

Workplace Skills Programme 
직장 기술 프로그램

AB C
D

Project Runway(프로젝트 런웨이)는 Teach for ASEAN의 

주력 프로그램으로 교육에서 소외된 미얀마 청소년들에게 

커뮤니티 기반 영어 심화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Project Runway   
프로젝트 런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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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 for ASEAN의 변화와 노력들
미얀마는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3년째 정치 불안정, 빈곤,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Teach for ASEAN은 다음과 같은 변화와 노력들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튜터들이 현지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Teach for ASEAN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STP 지원금으로 마련한 태블릿 PC 등을 

활용하여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양질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전문팀, 영상 녹화팀, 영상 편집팀 등 3개의 

자원봉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포괄적인 

TOT(Training of Trainers)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수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퀴즈와 함께 완성된 교육 영상은 

매주 미얀마 청소년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TOT 프로그램 : 교육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교육 방식의 변화 

오프라인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자원봉사 팀 구성 및  

TOT교육 진행

Teach for ASEAN은 미얀마 아동 및 청소년, 청년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바탕으로 총 40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고,

총 1,333명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빈곤아동 직접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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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님의 나눔으로 국내외 어려운 이웃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함께일하는재단은 국내외 취약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작은 결심으로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Teach for ASEAN의
내일을 응원해주세요

후원에 참여하고 싶어요!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함께일하는재단 홈페이지

www.hamkke.org

전화로 참여하기

02-330-0711

무통장 입금

우리은행

1005-004-014608

(예금주: 함께일하는재단)

QR코드로 신청하기

← 후원 참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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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함께일하는재단은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는 미션 아래 

청년, 여성,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길 36     홈페이지  www.hamkke.org     대표전화  02-338-0019

교육은 그대의 머릿속에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의 씨앗들을 자라나게 해 주는 것이다.

- 칼릴 지브란 -


